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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산자부와 정면대결도 검토
프리플라이드, 산자부 관계자 고발 검토 … 생산시설 압류는 초법행위

<세녹스> 제조기업인인 프리플라이트는 11월28일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

속된다면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28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이 대불공단의 세녹스 생산공장을 단속한 것과 관련해 “11월20일 

법원이 세녹스와 제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8월 광주지법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강

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는데도 산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국

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

다.

또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세녹스 생산시설 압류조치 등에 나

선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후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판매재개 첫날인 11월24일 35만리터의 세녹스를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 판매점에 공급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첫날에는 호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17

개 판매점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4일째에는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량 역시 1일 30만-40만리터 정도로 2002년 한창때 판매물량인 50만-70만리터 수준에 차츰 근접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시도지회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세녹스와 형평을 맞춰 휘발유에 부과되

고 있는 교통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지 않는다면 2004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또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범람하는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수립 

등 3가지 전제조건이 2003년 말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즉각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주유소에서도 세금없는 석유제품을 취급해 판매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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